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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어 표제어를 중심으로 웬효}는 

쉽게 찾을 紙面올 최대한 절약하띤서 

확히 수록하기 위하여 정보률 체계척으로 수록해야 하며，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록하기 

위해서는 국어에 대한 연구 결과로 밝혀진 국어의 특성을 어떻게 체계화할 것인가에 대 

한 연구가 필요하다. 국어 사천온 모든 정보가 하나의 표제어를 중심으로 제시되면셔 

하나의 완결된 구조를 형성하고 다시 그 구조들이 모여 전체 구조를 형성시키는 체제를 

가진다. 사전의 이러한 특성에 따라 사전에 대한 연구도 한 표제어회 세부 항목에 대해 

그 항목에 ;행보홀 어떻게 수록함 것인가툴 다루는 태도와 R체어의 유뺑흉 분류하여 짜 

각의 유행어l서 특수하거l 제기되눈 문제률 집중적으로 

물론 이 툴쐐 연구는 때립적 ó] 지 않고 상호 보완적이다. 

조되면서 λF전핵어] 애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연구논 대부분야 천자획 관점에세 접근해 왔다. 의성 의태어 문처l흡 다혼는 본고는 

자의 관점에서 

의생 의태어가 풍부함옴 국어의 중요한 특정으로 지척될 수 있다. 의성 의태어만 수 

록한 사전으로 ‘조선말 의생 의태어 사전’， ‘조선말 의성 의태어 분류 사전’， ‘朝蘇語銀

徵語離典’ 퉁이 출간되기도 했다. 이 사전은 모두 나라 밖에서 출간된 것으로， 그만큼 

국내에서는 회성 의태어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았다. 순수 학문으로서 국어학 연구가 

深化되어야 그것을 웅용하는 분야인 사전예 대한 연구도 심화될 수 있는 것이므로 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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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태어의 많은 특성이 제대로 밝혀지지 못한 현재의 상태에서 우리의 논의는 일정 부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유형을 지칭하는 용어와 용어의 사용 범위조차 제대로 정리 

되지 못한 실정이기 때문에 첫출발부터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러나 본고는 의성 의태 

어를 국어 사전에서 처리하는 문제를 디루고， 논의의 범위를 일반 국어 사천으로 국한 

하고자 하므로 여기서는 이 문제를 검토하지 않는다. 의성 의태어라는 용어로 소리를 

모사하거나， 모양을 모사한 단어를 두루 칭하고자 한다. 의성 의태어가 국어에 존재한 

디는 데 異議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고， 용어에 대한 정의가 일반 국어 사전에서의 

처리 방향올 화우하는 요인이 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국어에서 의성 의태어가 풍부하게 된 중요한 이유로 연관되는 어휘를 생산하는 방법 

이 체계적으로 잘 발달했다는 첨올 꼽올 수 있다. 그래서 실로 불규칙이 많은 인간의 

언어 현상에 있어서 어찌 이렇게 일부러 꾸민 것 같이 지극히 규칙적으로 발달한 어휘 

유형이 있융까 하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이다(鄭寅承， 1938: 12). 의성 의태어 

의 이러한 특정은 사전을 체계적으로 변찬하는 문제와 관련되어 적지 않은 문제를 제기 

한다. 본고에서는 다른 유형에 속하는 표제어에서도 제기되는 일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는 가급적 언급하지 않고 의성 의태어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문제를 주로 다루도록 한 

다. 

본고에서는 논의를 위해 6종의 사천올 그때그때 참조하거나 상호 비교하였다. 앞으 

로의 논의를 위해 각 사전은 편의상 가 사전， 나 사전 동으로 부르도록 한다. 

가사천 : 금성판국어 대사전 

나 사전 : 이희승 편 국어 대사전(수정 중보판) 

다 사전 : 신기철·신용철 편 새 우리말 큰사전 

라 사전 : 한글학회 흰 우리말 큰사전 

마 사전 : 언어문학연구소 사전연구실(1962) ， 조선말 사천 

바 사전 :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1992) ， 조선말 대사전 

2. 표제어 선정 

국어 사전에 모름지기 모든 국어 어휘가 표제어， 또는 최소한 부표제어로 올라야 함 

에는 별로 이견이 없올 것이다. 다만 새로 생긴 말이나， 일시척으로 유행하는 유행어， 

개인이 독특하게 쓰는 어휘는 新語雖典처럼 특수한 사전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경우 사 

전에서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일반 사전은 성격상 사회적으로 공인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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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어야 하기 때분이다. 기존에 없뤘 새로운 말이 생가지나， 기존의 어 

엠미를 부여맺는 앓윤 일상 생활에샤 끊업없이 거듭된짜， 아려한 변화는 개 

차원에서 시작되겠지만， 사회적￡로 공인율 받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경우 

도 있다. 사회적 공인올 거쳐야 비로소 국어 사천은 이러한 변확를 수용하게 되는 것이 

다. 사회적 공인을 거쳐야만 국어 사전에 오룰 수 있읍은 의생 의태어의 경우도 예외라 

어렵다. 

역태어는 외$ 써껴l흉 언어적으로 모사한 에휘로 새로운 쪼사에 대한 요구가 

임없이 존재하며， 이러한 요구를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국어에서는 잘 발 

달해 있기 때문에 의생 의태어의 경우 새로운 단어률 접하기는 어렵지 않다. 

(1) '. 한손떤에눈 개천이 흐르고 

은 이랭이렁 무늬룹 

L 직원싫 앉 복.5:.에서 그녀는 

통안 꼬무작꼬무작 망설였다(100). 

그넓고얄 

또한 

1:. 은순이는 눈물 콧물율 닦아내어 굴쩍굴쩍 젖은 손수건을 힘대로 움 

켜취였다(105). 

2.. 서슬에 용잖이도 맹꽁하게 앉아안 았을 수도 없에 맹 71적맹기적 일 

어났으싸 

P. 경애는 약간 겸연쩍온 듯이 웃어보이더니 수걱수걱 걸어들어와 모 

친 곁에 앉았다(171). 

방문올 잡아 행했다(328). 

λ. 질팩하는 쇼려와 쭉총한 습기는 차가운어 

둠안에 (337) . 

。 진눈깨비는 지금은 비를 닮은 쪽으로 많이 기울어 끝없는 넋두리같 

이 구질께 지륙지룩 내려지고 있었다(343) 1). 

의태어가 외부 셰계촬 언어적으얹 R사씬 어휘라고 해서 사회적 공인이 필요하 

지 않은 것은 아니다. 흠히 시져되는 예인 수낡 옳옴 소리의 경우처혐 외부 세계의 소 

1) 서울 출신의 작가 康信龍의 ‘밤의 무지개’(좁澈廳， 1977) 에 나오는 단어틀이다. (안 
쩨이지. 나 사전윷 기훈으로 했율 때 사쳤에 약 실린 단어틀어r↓ 。l 중에는 새로 

얄아라기보다 미처 사했에 오르지 못한 단어쪼 있윷 것으로 생각된약‘ 설제로 ‘꼬무작꼬무 
바 사전에 썼오며， ‘수걱수걱’은 가 샤션， 라 사전， 바 사선에 올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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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모사하는 경우에 있어서조차 언어간에 차이가 있는데， 이는 언어 기호와 의마 사 

이의 관계가 필연적이지 않고 자의적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 사회척 약속에 의해서 자 

의적인 기호가 특정 의미를 대표하게 되는 것인데， 사회척 약속이란 곧 사회적으로 공 

인띔을 회미하는 것이다. 

사회척 콩인 여부를 딴단함}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문헨[올 .?::-사해서 가부를 결 

정할 수도 있지만， 사전 편찬자의 직판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도 하다. 그런데 의성 의 

태어에서 제기되는 더욱 중요한 문제는 의성 의태어를 체계적으로 선정하는 운제로， 이 

는 의성 의태어가 생산력이 높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다. 의성 의태어는 연관되는 어 

휘를 생산하는 방법이 극도로 발달해서 하나의 단어가 있으면 그 계열에 속하는 일군의 

단어의 존재를 쉽게 인정할 수 있다. 생산 방법은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자음 모옴의 쿄체이다. 국어에서 의생 의태어에쓴 자음 및 모음의 교체에 의 

하여 만옳어씬 앞군훼 단어가 있음은 일찍부터 알려져 鄭혔承에서 이111 :::I 

체 양상이 자서l혀 지술된 았다. 자음 모음의 교체는 행대 국어에서도 의성 

서 여전헤 

툴째는 

(2) 용올 ‘ 옵쉴옵뜰， 굽실 - 굽실굽실， 기옷 -- 71*기웃， 

둑 - 톡톡， 탁 - 탁락， 콩 - 콩콩 ... 

때로는 部分反復이 되기도 한다. 

(3) 둥실 - 두퉁실， 때굴 - 팩때굴， 아삭 - 아사삭， 

반복은 

(4) 

μ 

쪼롱 - 쪼로롱， 콩작 - 풍작작 ...... 3) 

아니라 그 이상도 가눔하따‘ 

굽실굽실굽실， 

탁탁탁， 

따르르풍， 쪼로로롱， 

(蔡짧， 1985: 66) 

날름날름날틀’ 

콩작작작 

셋째는 ‘-하다’， ‘-거리다’， ‘-대다’， ‘ 이다’가 붙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것이다. 

이들은 모든 의성 의태어에 불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제약이 존재한다. ‘-하 

2) 흰들링그(1985)에서는 반복이 가농하다는 점율 의성 의태어를 규정하는 한 근거로 삼았다. 
3) 部分反復이라는 용어 및 예는 蔡뼈(1985). 





78 새국어생활 제3권 제2호(’93년 여름) 

지서 우리는 사천 썽찬자들이 확었훼는 모든 단어촬 수룩한냐는 원칙 이외에 

에 수록이 져l셰적있효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올 또 하나의 했칙으로 삼아 

어를 선정하려고 노력했옴을 볼 수 있다. 어휘의 세계는 음운·문법의 세계와 달라 

서 규칙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 규칙으로 만틀어지는 어휘가 존재한다고 할 수 

쓴 없다. 단어 뺑생몫에셔 ‘가놓하지만 몫재하지 않는 단어’따는 표현을 사용하치갔 

어휘가 까지는 이러한 특생융 지적하는 말이다 그렇지만 의성 의 

의미나 뺑때면에서 별다른 채양 없이 규칙적으로 딴어를 생산해 낼 

다는 특생이 있기 때운에 확인된 것만을 수록하는 것으로 사천 편찬자의 임무가 

끝난다고 주장하기 어렵다. 존재하는 모든 어휘를 시간과 인력에 일정한 제약이 존 

재하는 사천 편찬 과챙에서 모두 확인한다논 것은 불가향하따， 오히려 표제어 수윷 

이 째계적으로 。p츄어져얘 한다는 원칙에 보따 비중이 않어껴야 합 것이고， 

어떤 단어가 존재쩨 없할 펼연성띠 없다떤 체계상의 씬칸윷 해용하는 것용 

직하지 않다. 앞서 든 ‘철가닥’ 계열을 예로 든다면， 먼저 사전 편찬자는 ‘절카닥’ 

계열의 어떤 단어가 국어 어휘로 존재하는가를 결정해야 한다. 혹은 실제 언어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국어 어휘로 존재하는 켓으로 인정해야 합 수도 있다.:1래서 

휘로 존한다논 결정을 내렌다떤 같은 계열의 포돈 단씩들을 심의해 

이유가 없다명 우 수록하도록 해야 한다. 필자의 새인적 판단으로는 

닥’이 국어의 단어인 챙도로 ‘철가닥， 쩔각， 쩔깎’도 국어의 단어이다. 더구나 체계 

를 고려해 볼 때 ‘철각， 쩔가닥， 쩔까닥’이 존재하는데 그에 대웅되는 확이 없다는 

것은 기묘하다. 그러므로바사천은‘청가닥!쩔각，쩔짝’까지 보두 올렸어야 했다::ïl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한 자지 지적할 점은 짝어 싸앤에서 하나같아 자융의 교체， 

퉁은 반영했으되 再反復形과 ‘ xx 거리다’형은 전혀 반영하지 않온 점이다，10) 사전 

편찬 전통에서 이 유형의 말들은 단어로 인정하지 않았던 듯하다. 그런데 이 둘 사 

이에논 차이가 있다는 챔을 주목할 휠요가 있다. 전자가 규칙적이기는 하되 예측이 

반면 ￥자용 규칙적이면서 예짝또 71-농하다. 

(6) .,. 잘자닥 - 절거덕 잘까닥·짤까닥 〈거) 잘카닥· 

\... 잘그랑 : (큰) 절그렁 (센) 쩔그랑 (거) 찰그항 

c. 잘금 : (큰) 졸금·질금 (센) 쩔금 

드물지만 일부 사천에서 ‘졸졸졸’처협 l왈챙의 재반복형으종 첼 수 있는 예률 
였다. ‘-거리다’는 ]옴철에 결합되지 풋하자 때문에(졸고，‘58) ， 1음절인 정우는 
‘ xx 거리다’뺑이 반영혜어 있다. 



2.. 잘바닥 : (큰) 철버덕 

口. 잘잘 : (큰) 절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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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찰바닥 

(센) 짤짤 

(6)은 가 사전에서 뽑은 예로 비슷한 환정올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모음의 교 

체 양상이 단어마다 다르다. 그리고 ‘잘근잘근 - 잘끈잘끈’， ‘잘잘 - 찰찰’에서는 

의미가 전혀 다른 것올 볼 수 있다.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는 대웅되는 단독 

형이 없이 반복형이 존재하기도 한다는 첨에서 반복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비해 일단 반복이 가능한 의성 의태어는 재반복이 자유로우며， ‘×거리다’가 가능 

하면 ‘ xx 거리다’도 모두 가능하다. 예측이 가능하다면 일러두기에서 지적해 두고 

표제어로 수록하지 않는 것도 사전의 지면 절약이라는 변에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처리한다면 동일한 유형의 표제어는 모두 수록하지 않는 것이 사전을 체계적으로 

편찬하는 것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3. 돗풀이 

독자가 사전올 찾는 경우는 어떤 단어의 돗을 알기 위해서인 경우가 많다. 그만 

큼 뜻풀이는 사전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돗풀이는 해당 표제어의 

의미를 정확히 전달해 줄 수 있도록 기술되어야 합은 지극히 당연하지만 정확히 

기술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표제어률 의미 범주에 따라 분류하여 각 유형별로 

일정한 방식으로 뜻풀이가 되도록 원칙올 정해 두고， 의미상 관련 있는 단어툴올 

상호 비교하면서 의미차가 잘 드러나도록 뭇풀이를 진행한다면 뜻풀이하는 작업이 

훨씬 쉬워지고， 뭇풀이도 체계적으로 될 것이다. 

의성 의태어의 뜻풀이에 대해서는 이미 李克훌(1938) 에서 논의된 바 있다. 

(7) 우리가 이런 類似語를 註解할 때에는 마땅히 關聯된 말을 全部

한 곳에 모아놓고 그 서로 사이에 뜻의 差異點을 發見하여야 된다. 

만일 그리 아니하고 흩어 놓고 註解를 한다면 뭇이 모두 서로 같올 

수도 있고 또는 서로 바꾸일수도 있다(p. 26). 

(7) 의 인용문은 李克훌(1938) 의 철론 부분에 나오는 말로 이미 이 때 체계적인 

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기술 태도는 들고 있는 예 

11) 李秉根(1986)에서는 接雖률 대상으로 하여 표제어를 체계적으로 수록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어 본고의 논의에 많은 도움이 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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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서 쉽게 확인할 

(8) ..,. 방긋방긋 : 소리 없이 입을 주장으로 움직이어 잇달아 옷는 꼴이 

니， 무겁고 여무지고 염然的인 和氣를 나타내는 웃음. (‘벙긋 

뱅콧’의 작은말. ‘빵풋빵풋’의 본말) 

‘ 소리 없이 업짧 추장으로 움썩야써 잇달아 웃는 뿔 

아니， 무겁고 여무지고 떠然的인 和氣촬 나타내는 웃음. 

긋방긋’의 큰말. ‘뺑긋뺑긋’의 본말) 

뱅긋뱅긋 : 소리 없이 입올 주장으로 움직이어 잇달아 웃는 꼴 

이니， 무겁고 여무지고 薰識的인 妙味를 나타내는 웃음. (‘뱅 

작은말. ‘빽굿뺑긋’의 본말) 

‘ 소리 없이 업촬 주장으로 움작이어 잇달아 웃는 

이니， 무겁고 여무지고 意識的인 妙味롤 나타내는 웃음. (‘뱅 

긋뱅긋’의 큰말. ‘뺑긋맹긋’의 본말) 

L 장긋쌍긋 : 소리 없이 입올 주장￡로 움직이어 잇담아 웃는 꽃이 

和氣를 나타내는 웃음. (‘생긋 

본말) 

성긋성긋 : 소리 없이 입을 주장으로 움직이어 잇달아 웃는 꼴 

이니， 연하고 여무치고 법然的인 和氣를 나타내는 웃옴. (‘상 

긋상긋’의 큰말. ‘썽긋썽긋’의 본말) 

l 소리 없이 입쏠 쭈장으로 움직야어 잇달아 웃는 

연하고 여우지 훌앓的인 妙味흉 냐타내는 웃음. 

앗싱긋’의 작은말. ‘생긋앵긋’의 본말) 

성긋성긋 : 소리 없이 입을 주장으로 움직이어 잇달아 웃는 꼴 

이니， 연하고 여무지고 意識的인 妙味를 나타내는 웃음. (‘생 

큰말. “생풋생긋’의 본말) 

(8) 의 예는 ‘쫓짧아l 對한 副詞’로 윤 여l 중의 일부인해11 ， ‘엄然的 : 意識的，

다 : 무겁다’라는 용어를 마치 의미 자질처럼 이용하여 각 단어간의 의미차를 드러 

내고 있다. 같은 태도를 최근에 나온 국어 사천에서도 볼 수 있다. 

(9) 까닥 : 앞뒤로 가볍게 휴직이는 꼴 

까댁‘ 앞뒤로 좀 가볍게 옳직이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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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딱:작온 고개를 앞뒤로 세게 움직이는꼴 

까때 : 작용 고개률 앞뒤로 좁 세게 옴직이는 팔 

끄덕 : 고개를 앞뒤로 거볍게 움직이는 플 

끄렉 : 고개를 앞뒤로 좀 거볍게 움직이는 훌 

끄먹 : 고개률 앞뒤로 세게 움직이는 활 

끄빽 : 고개를 앞뒤로 좀 세게 움직이는 꼴 

(9) 의 예는 라 사전에 제시된 돗풀이이다. ‘가볍다， 거볍다， 세다， 좀， 작다’ 퉁이 

의미 차질처럼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다. 같은 계열의 단어들 샤이의 의미차를 잘 

보여 줄 수 있는 표현을 선태하여 체계적으로 뜻풀이를 하게 된다면 좋은 뭇풀이 

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아래 (10)의 인용문에서 지척되고 있듯이 복잡 다기한 

면모를 보이는 뭇율 풀이하면서 이런 태도를 기계적으로 반영하려고 하면 오히려 

정확한 의미률 포확 뭇할 수도 있옵율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10) 본딴말[의성의태어]에 다른 어휘부류와 구별되는 류형화의 특성 

이 있다고 하여 개별척단어의 돗을 일정한 격식에 맞추어 기계적으 

로 해석하려 해서는 안된다. 돗풀이의 격식화는 산 뭇올 반영할 수 

없케 한다. 물론 류행별 특생에 따라 돗풀이방식을 정하고 일정한 

격식을 내세울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을 절대화해서는 안된다 

뭇풀이의 기본임무는 언어현실에서 쓰이고있는 돗을 정확히 분석하 

고 그에 토대하여 풀이를 주는 것이다. 때문에 본딴말에서 언어자료 

률 기초로 하여 돗율 분석하고 풀이하는 훤칙을 어기지 말아야 한 

다(정순기 외， 1984:235). 

또한 때로는 같은 계열에 속하는 단어들 사이에 현저한 의미차가 있는 경우도 

있옴율 잊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라 사전은 ‘까닥’에 ‘움직이거나 변통되어서는 

안 될 것이 조금이라도 옵칙이거나 잘못 변동되는 꼴’이라는 의미를 제시하였는데， 

이와 유사한 의미는 ‘까딱， 까때， 까팩’에만 나타나 있다. 

(8)의 예에서 하나 더 주목되는 점온 ‘작온말’과 ‘큰말’의 뭇풀이가 천혀 동일하 

다는 첨이다. 

(11) '. 이 避故에 對한 큰 말의 註解는 위에 보인바 작은 말의 그것 

과 꼭 같이 하고 다만 끝에 괄호 안에 작은 말을 들어서 그것의 

큰 말이 라고 쓴다(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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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된소리로 된 말들온 여기에 벌리어 놓지 아니하나， 例外가 없 

이 다 말이 된다. 그런데 된소리로 된 말은 돗이 서로 다른것이 

아니라， 다만 語感과 語勢가 젤뿔이다(p. 22). 

(11 ，)은 ‘班放의 여러 가지에 對한 形容웹’에 속하는 예롤 드는 자리에서 지척 

한 내용이다. 자움의 교체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지만 (11 L)의 

인용문으로 미루어 보건대 모옴의 교체와 같은 방식으로 쳐리할 수 있는 것으로 

본 듯하다. 그렇지만 (12)를 보면 모든 경우에 큰말과 작용말율 동일하게 뭇풀이 

하고자 했던 것은 아닌 듯하다. 

(12) '. 얼금얼금하다 : 굵고 열게 얽은 자국이 성기다(‘알금알금하다’의 

큰말) 

알금알금하다 : 잘고 얄게 얽은 자국이 성기다(‘얼금얼금하다’의 

작온말) 

L 히쭉 : 걸어가며 힐꿋 보면서 옷는 꼴(‘해쭉’의 큰말) 

해쭉 : 걸어가며 할꿋 보면서 웃는 괄(‘히쭉’의 작온말) 

1:. 우글우글 : 많온 물이 좁온 면척으로 야단스럽게 자꾸 끓는 소리 

(‘오글오글’의 큰말) 

오글오글 :혹흔 물이 좁은 면적으로 야단스렵게 자꾸 끓는 소 

리 (‘우글우글’의 작온말) 

모든 경우든 아니든 이러한 태도가 타당성율 가질 수 있다면 훨씬 경제적으로 

사전 편찬을 할 수 있게 된다. 즉 앞의 (8) , (9) 처럼 번거롭게 일일이 풀이활 필요 

없이 하나의 표제어에셔만 풀이하고 다른 표제어에서는 풀이된 표제어로 가 보라 

는 표시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물론 앞의 ‘까닥’처럼 의미차가 있는 경우는 그 의 

미를 따로 풀이해야 할 것이지만. 가 사천이 바로 이런 태도를 취하여서， 자음의 

교체에 대해서는 ‘~의 센말의 거센말’」빵혜으로 풀이하고 있다.12)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용 자모옵이 교체된 단어들이 語意가 차이가 나느냐， 아니 

면 語感이 차이나는 것에 불과하느냐이다. 어의가 다르면 당연히 뭇풀이는 달라질 

것이다. 어감의 차이에 불과하다면 다시 어감의 차이를 반영할 것이냐j 반영한다면 

12) 마 사전의 경우는 일부 표제어에 대해셔만 ‘~율 강초하여 이르는 말’(‘바짝， 버썩버 
썩’ 풍)， ‘~율 세게 이르는 말’(‘방꿋， 뺑꿋， 짱꿋땅꿋’ 풍)， ‘~율 거세게 이르는 말’ 
(‘찰그랑， 화드득’ 퉁)이란 표혐율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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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반영할 것이냐률 캠토해야 할 것이다. 많은 예를 검토하지 못한 상태에서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되도록이면 뜻풀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올까 생각된 
다 13) 

다른 표제어를 치시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앞서 (6) 에서 보았듯이 ‘큰말， 센 

말’ 퉁이 툴 이장이 었용 때 그 툴 사이는 어감까지 흉엘하 딴여가 되고 쌀게 환 

다. 물론 더 셰분하여 ‘약한 센말， 아주 센말’ 퉁.Q..로 표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큰말， 센말’이 音聲에서 오는 챙각적 인상에 바탕을 둔 구분 

이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청각적 인상에 의하여 어갑의 차이가 생기는 데 

불과하다 하더라도 한 계열 내에서 구현되는 구체적인 어갑의 차이는 계열마다 각 

각 다르다. 이러한 차이를 사전에서 밝혀 주지 않는다면 결국 사전올 찾는 독자가 

스스로 판단해야 하R룻 j만큼 독자익 입장에서논 부탐스허훗 수밖에 없다‘ 셉탬 

어갑의 ::5:]-이어l 볼파하따 하떠라도 같은 계열의 

차이률 

이제 

찢풀이에 체계적으로 

13) 정순기 외(1984 :245) 에서는 ‘거센말， 센말’ 퉁으로 하는 것이 사실상 뭇풀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과학적 타당성도 없는 격식화된 틀을 만들어 놓고 기계적으로 
거기에 맞추어 넣는다면 뜻풀이의 과학생을 담보할 수 없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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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 라 !l~ 바 

@‘끄덕’ 고개를 앞 
고개를 얼 

끄떡이는 고개를 앞 핏 세게 
의 센말 요로 가벼 

끄떡 @조금용 이 꺾어 
모양. ‘끄 뒤로 세게 끄떡이는 숙였다가 

직이는 모 움직이는 
덕’의 센 움직이는 모양 드는 모잉 

양 모양 
말 팔 을 나타내 

는말 

연해 끄먹 
고개률 자 

거리는 모 
고개를 앞 꾸세게 

l끄덕끄덕’ 끄떡거리 뒤로 세게 숙였다가 
끄떡끄떡 

의 센말 
풀이 없옴 양. ‘끄덕 

는꼴 자꾸 옴직 드는 모양 
끄덕’ 의 

센말 
이는모양 율 나타내 

는말 

고개따위 

끄떡하다 풀이 없옴 풀이 없음 풀이 없음 
를이주세 (보라) 끄 

풀이 없음 
게한번 떡 

용칙이다 

끄먹끄펙하다 풀이 없옴 풀이 없옴 풀이 없음 
=끄떡 (보라) 

풀이 없옴 
거리다 끄먹끄떡 

‘끄먹거리 머리를 1 머리를 자 고개률 앞 

끄떡거리다 
다’의 센 꾸 앞뒤로 꾸 앞뒤로 뒤로 세게 자꾸 끄먹 자꾸 끄떡 

말.끄먹 꺾어 혼툴 세게 움직 자꾸 옴직 끄떡하다 끄먹하다 

대다 다 이다 이다 

=끄떡거 .... 끄떡거 =끄떡거 
잇달아 지 

끄떡대다 꾸 끄떡끄 
리다 리다 리다 

먹하다 

머리률 앞 머리률 앞 고개를 잎 고개률 앞 고개를 세 

끄먹이다 
‘끄덕이다’ 뒤로 세게 뒤로 세게 뒤로 매우 뒤로 세게 게 숙였디 

의 센말 꺾어 움직 움직이다 거볍게 용 옴직이다 들었다 히 

이다 직이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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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도표에서 사전마다 뭇풀이 방식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그 

러면 어떻게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13) 일부 사전에서는 《하다》형이나 《거리다》형율 기본형으로 보고 부 

사형의 뭇풀이는 <- .. 거리는 모양(소리))， <…하는 모양(소리)) 둥 
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것은 본딴말의 기본형을 잘뭇본것이라고 생 

각한다. <하다》형과 K거리다$행은 어디까지나 파생된 단어이므로 

기본형으로 볼수 없다(챙순기 외 I 1984:247). 

펼자는 (13)의 인용문에 나타나는 태도가 전척으로 옳다고 생각한다. 파생훤 단 

어가 현저하게 사용 빈도가 높다든가，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여 파생 관계의 선후가 

거꾸로 인식된다든가 하는 톡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본이 되는 표제어를 풀이해 

야 한다. 관련 어휘중에서 단독형이 기본이 되므로 단독행을 풀이해야 한다. 어떤 

정우에는 의미상의 이유로 단독형이 없이 반복형만 존재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 

는 반복형을 기본이 되는 표제어로 삼아야 한다. 다른 관련 어휘들은 기본이 되는 

표제어의 뜻풀이에 근거하여 풀이를 해야 한다. 

이틀 관련 어휘는 기본이 되는 표제어의 의미로부터 쉽게 그 의미를 예측해 낼 

수 있다. 이들의 경우처럼 분포가 넓고 생산력이 높을수록 의미가 특수화할 가능성 

이 적기 때운이다. 보통 기본이 되는 표제어의 문법적 특성을 바꾸거나 일정한 의 

미 자질올 추가하는 데 그치게 된다. 반복이나 ‘-하다거리다대다이다’ 

의 의미에 대해서는 그 동안 학계에서 여러 차례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으므로 그 

결과률 참고한다면 이들 관련 어휘의 뜻풀이는 충분히 유형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 

인다. 바 사천에서 ‘자꾸， 잇달아 자꾸’라는 표현율 이용하여 ‘ x 거리다I X 대다’를 

풀이한 것은， 이러한 유형화가 의미률 정확히 포착한 것인가 하는 의분율 논외로 

한다면 좋온 태도로 생각된다. ‘-하다’의 정우처렴 천혀 뭇풀이를 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뭇풀이를 하지 않는 문제는 의성 의태어에 국한되지 않고 사전 전 

체의 뜻풀이 방향과 판련되어 최종 방침이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다. 

4. 용례 제시 

사천의 뭇풀이를 보완하기 위해 용례룰 계시하게 된다. 특히 의성 의태어는 쓰이 

는 환정에 쩨약이 심하기 때문에， 바꾸어 말하면 부사로서 수식할 수 있는 통사가 

상당히 제약되기 때문에 용례를 제시함으로써 해당 표제어의 사용 범위롤 알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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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잘카닥 자물쇠를 잠끈다(라) 

2.. 절쩍 : 자물쇠를 ~ 채우다(바) 
업 • 철쩍 자물쇠를 여는 소리가(마) 

λ. 짤가닥 : 자물쇠를 ~ 채우다(바) 
。. 짤각 : 자물쇠를 ~ 건다(라) 
Ã. 쩔작 ; 자물쇠률 ~ 잠근다(라)， 책상 시랍에 깎은 자물쇠를 ~ 

채우다(바) 

:7<. 찰가닥 : 자물쇠를 ~ 열었다(라) , 자물쇠가 ~ 잠기다(바) 
=1. 찰각 : 자물쇠가 ~ 잠기다(바) 
E. 철커덕하다 : 철커덕하고 자물쇠가 열리다(가) 15) 

, 기계 움직이는 소리’ 퉁이 

예문 제시 태도는 의도적 0] 

낸다고 생각된다. 이러딴 째도쓸 보다 체계 

문 제시릎 처l 계적요로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한편 

보여 줄 필요7t 있우요똥 홍일한 유형 의 문장올 반복해 쓰깎 샤승하다면 작 

어휘간의 차이를 보여 주는 표현을 첨가하는 것도 좋다. 예를 들어 ‘절켜’에 대해 

‘철문을 ~ 닫았다’로 제시하고 ‘절킥절쩍’에 ‘철문올 ~ 닫았다 열었다 한다’와 같 
이 주는 방식이다. 갈온 계열의 특정 표제어만 특별히 쓰이는 환경이 있다면 그에 

적합한 예문을 아울러 제시해야 될 것이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잘가닥’ 계열에셔 

‘사진 찍는 소리’가 그에 해당되지 않을까 한다. ‘사진 찍는 소리’(셔터 누르는 소 

리)를 마 

찰좌， 

학， 찰각’에 

하였다. 

툴고 있다. 특히 

의 셔 터 따위를 누룰 때 나는 

소리’가 이들 표제어에서 

여 주는 쏠용 증꺼。l 따‘ 계열 전체의 돗풀이가 체계적으효 펙어야 합올 

별도로 독립시켜 뚱율이해야 할 정도로 의미가 두드퍼지게 다르지는 않다고 판단 

되는 ‘사진 찍는 소리’를 구태여 뜻풀이에서 독립시킬 필요는 없고， 사진율 찍는 소 

리를 모사하는 데도 쓰인다는 점을 고려하여 뜻풀이하는 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 

된다. 그렇지만 ‘사진 찍는 소리’는 같은 계열 내에서도 특정 단어로만 모사되므로 

15) 맞춤법은 원문율 그대로 따르지 않았으며， 전체 예문 중에 일부만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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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점을 보여 줄 예붐은 따로 제시하는 것이 생생한 언어 현실올 반영해 주는 방법 

이 된다. 

마지막으로 하나 지적할 점은 의성 의태어는 사용 문맥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문 

에서 반드시 그 문맥이 드러날 수 있도록 예문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 사전 

에 나오는 것처 럼 ‘~하고 맞물리다하고 떨어지다 떨어지다’와 같이 예문을 

제시하는 것은 전혀 어떤 소리를 모사하는 것인지를 보여 주지 못하기 때문에 피 

해야 할 예문 제시 방법이다. 

5. 참고 어휘 제시 

마지막으로 참고 어휘의 제시에 대해 검토한다. 가나다순을 기준으로 표제어를 

배열하는 사전에서는 상호 갚은 관련이 있는 표제어가 한 곳에 모이지 옷하는 단 

점이 있다. 그래서 상호 관련이 있는 표제어를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서 참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서는 참고 어휘를 제시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먼저 국어 사전에서 참고 어휘를 어떻게 제시하는지를 ‘찰카닥’을 가지고 살펴보자. 

(15) 가 사천 : (큰) 철커댁 (센) 짤까닥 

나 사전 : (큰) 철커덕 (여린) 잘가닥 (센) 잘까닥·짤까닥 

다 사전 : (큰) 철커덕 ‘잘가닥， 잘까닥， 짤가닥， 짤까닥， 찰가닥， 

잘카닥’의 거센말 

라 사전 : (큰) 철커덕 (여린) 잘가닥 (센) 짤까닥 

마 사천 : (참고) 철커덕， 짤카닥， 찰까닥 

바 사전 : (참고) 철커덕， 잘카닥 16) 

사천마다 제시하는 내용이 크게 차이난다. ‘잘가닥’ 계열의 다른 단어를 보아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서 우리는 참고 어휘가 표제어률 유기적으로 연컬시켜 주기 위 

한 것임을 되새킬 필요가 있다. 그것온 곧 체계적으로 제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한 계열의 어느 단어를 찾아도 같은 계열의 단어를 추적해 나 

갈 수 있도록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연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북한에서 나온 마， 바 사천의 경우는 ‘거센말’ 퉁율 사용하지 않고 다만 ‘(참고)’ 

16) 사전마다 제시 순서， 기호가 다르지만 편의상 통일하였다. 가 사전은 뭇풀이에서 ‘~ 
의 거센말’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여린)’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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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어휘즐 채 "1하고 있다. 뜻풍어철 어떻게 하는자까 운제가 되 

체계적으로 판딴쌓 맺고 있는 앓은 째월악 단어들율 처럽 단순히 나열하 

는 것은 표제어간의 완현성을 드러내 주지 옷한다는 점에서 바합직하지 않다. 

‘(거)， (센)’ 퉁 분류 기호를 이용하여 제시하는 것이 각 표제어 사이의 관련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17) 이 경우 분류 기호의 사용 범위에 다소 문 

‘짤까닥’온 ‘왔까닥’의 센말이지 ‘앓카닥’의 센말이 아니R로 ‘찰카닥’에 

‘짤까닥’을 ‘〈센〉격효 제시할 수는 없71 때문이다. 대햄지만 앞서 (6) 에서 

나와난 것처럼 계띨에서 ‘(센)’이 빠지는 경우가 있음을 고빽하떤 '(센)’을 저I 샤해 

주는 것이 원래 ‘(센)’이 계열에 없는 표제어와의 대비률 쉽게 할 수 있다는 점에 

서 더 좋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여린) - (센) - (거)’의 대립은 각 표제어를 

주는 것이 아냐라 계열올 송성요로 하여 보여 쭈앉 경이다. 

(1 5) 의 예가 사천마짜 큰 혼란윷 보이는 것은 ‘(여원)’에 대해 하나 이상위 

‘(센)， (거)’가 있다늠 페 있다. 여기서 필자늠 사전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참뇨 

되는 말’을 표시하는 방법에 주목한다. ‘(센)’과 ‘(여련)’을 하나의 단어만 있는 켓 

으로 보고 나머지는 ’참고되는 말’을 나타내는 기호를 별도로 두어 표시하는 방안 

생각하는 켓이다. 

잘가닥 환〉 렇거덕 

쩔까닥: (큰) 쩔꺼덕 

(생 쌀까닥 (찌〉 장카닥 

(여린) 찰가닥 (거) 찰카닥 

* 잘까닥， 짤가닥， 짤카닥삐 
찰차닥 : (류) 캘커덕 (여원)잘가닥 (센) 쩔까닥 

찰가닥， 

잘까닥 환〕 젤꺼덕 * 

(16) 의 내용은 여러 가지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잘가당 - 짤까닥 - 찰카닥’ 

애 ‘잦가닥 - 잘까딱 - 팔카닥’， ‘잘자짝 - 짤가닥 - 찰차악’용 하나의 계 

것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으여， ‘짤싸싹， 찰까닥’올 어에 무엇을 

~ 배치할 것인가도 생짜해 볼 여지가 있따. 그 변형이 어떻게 혜돈 분류 기호 외 

에 또 하나의 참고 어휘 제시 기호를 추가하여 사용하면 참고 어휘의 제시가 훨씬 

17) 문채는 따로 검토해야 훨 것이다. 여기 
j’으로 쟁하 
기호률 ‘*’로 

적으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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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으로 야다. 이 ‘* 교체뿐 아니라 포음의 교체 

수있다. 

(17) 까닥 : (큰) 끄덕 ι (센) 까딱 * 까댁 
까댁 : (큰) 끄텍 (센) 까팩 * 까닥 

어휘가 짱磁픔띨 경우에는 어디에서 참고 어휘룹 제 A]히는가가 문제훨 

있다. 이 점에서 제일 특갱적인 사전이 라 사전이다. 라 사전에서는 다의어일 경우 

각 돗풀이 항목마다 참고 어휘를 반복 제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불필요한 지 

변 낚비라고 생각한다. 이처럽 번거롭게 합 펼요 없이 참고 어휘는 뜻풀이 마지막 

항목에만 판핸되는 참고 어휘민 

번호를 추가해 주냉 될 것이다‘ 。] Ö] 러한 방법윤 나 사전 둥에서 

있다. 그러면 뭇풀이의 마지막 항목에만 관련되는 참고 어휘와의 혼통도 피할 수 

있게 된다. 

E긍L 
“-

지금까지 국어 사전에서 의생 의태어률 처리하는 문제훌 크게 표제어 선갱， 뜻풀 

이， 용례 제 시， 참고 어휘 제시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표제어 선정에서는 의성 의태 

어가 연관되는 어휘를 생산하는 방법이 극도로 발달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같은 계 

단어들을 찌l계적요로 수록할 펼요 있음올 지적하였나. 뜻풀이 역시 같온 겨1 

단어들 사여익 의 11] 차 또는 어감자가 갈 드러나도확 세계적으로 기술하든 

제률 다루고， 관련 어휘들 뜻풀이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용례에 대해서는 

의성 의태어의 특성율 고려하여 통일한 유형외 예문올 반복하여 사용하는 것이 필 

요함올 지적하였으며， 참고 어휘 제시에서는 같은 계열의 단어를 상호 유기척으로 

제사짜는 방안꽃 모색하였다. 의성 의태어는 사전 편찬에 았어서 같은 계열의 어 

앙호 비교하떤서 쳐|계쩌으로 정보훌 수록할 수 있음쌓 중점잭으로 살펴 

했지만， 자연 언어에서 홀히 목격되는 불규최합이 의성 의태어에서도 있올 수 있음 

올 염두에 두어 체계화에 집착하면 살아 있는 국어의 모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 

할 수도 있음올 지적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본고에서 국어 샤싼의 의성 희태어 써리에서 제기되는 쏘든 운제를 다루치관 

필자의 미릿속윷 맴돌기는 하지안 아직 그 현상용 제대 다률 위치에 



국어 사전에서외 익성 의배어 처리 

못해 미해결로 남겨 둔 문제도 있다. 의성어에 속하는 표제어에 ‘-하다’가 붙은 형 

태를 단어로 볼 수 있는가， 혹시 부사 + 통사의 구성을 가진 구가 아닐까 하는 의 
문이 떠나지를 않았다. 의성 의태어는 문법적으로도 고유한 특생이 있는 것으로 보 

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전혀 다루지 못했다. 동음 이의어와 다의어의 구분은 

비단 의생 의태어에 국한된 어려운 문제가 아니지만 의생 의태어가 같은 계열에 

속하는 일균의 어휘쓸 자，，1고 있다는 특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특성을 통음 이의어 

와 다의어를 구분하는 데 한 기준으로 삼을 수 있어 보인다. 이 점 역시 다루지 못 

했다. 자모음의 교체나 반복은 다른 어휘 부류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묘로 다른 부 

류와 의성 의태어에서 이들 현상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사전에 반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필자가 궁금해 하기는 했지만 역시 다루지 못 

했다. 필자의 역량이 일차적으로 문제이기는 하지만， 학계의 연구가 미흉하여 그 

현상의 특수한 생격이 。}찍 장 밝혀지지 않아서 사전에서 어떻게 다룰 것 

논의하지 풋한 캠도 았다， 쏠완 사전의 연찬은 학계익 염구가 축젠되지 

기대하기 어빼웅옹 새상 확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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